
1 서론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기간

은 한국현대의학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우

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지 약 40여 년이

지난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인 의학자

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다양한 의학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

구역량을 갖춘 우수한 한국인 의학자들이 활

동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의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산 최동(海山 崔棟 1896-1973)의 존재는 단

연 돋보인다 물론 이 시기에 활동한 의학자로

는 생화학의 이석신 병리학의 윤일선 세균

학의 유일준 등과 같이 세균학이라는 특정 분

야에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올린 학자도 있

었지만 최동의 존재는 또 다른 측면에서 특별

한 의미를 지닌다 뒤에서 차차 밝혀지겠지만

최동의 관심사는 의학을 넘어 인문 사회과학

에까지 걸쳐 있었다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논외로 치더라도 의학에 대한 그의 관

심은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 그는 의학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는 특수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그는 한국인 최초의 법의학자

이자 기생충학자였으며 동시에 임상병리학자

가 되었다 법의학과 기생충학은 오늘날에도

전공자가 많지 않은 의학의 특수 분야이니 지

금부터 80여년 전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그는 당대의 동아시아 국제 정

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책을 저술하는가 하

면 한국고대사에 대한 방대한 연구저서를 남

긴 역사학자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세브란스

의 학장과 동은재단의 이사를 역임한 행정가

이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최동의 생애와 그

의 다양한 학문 세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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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최동은 1896년 2월 26일 부친 최정익(崔正

益)과 모친 박씨 사이의 장남으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7-20번지에서 태어났으며 유년기를

부친이 군수를 지낸 전남 순천에서 보냈다 그

의 부친은 의주태생으로 제물포에서 무역상으

로 활동하다가 갑오경장 이후 조정에 들어가

내무아문 주사로부터 시작하여 내무아문의 회

계국장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2) 그가 조정에

들어간 것은 우연히 일본에서 귀국하던 박영

효를 만나 친교를 맺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1897년에는 외직으로 발령이 나 순천군수에

임명되었다 그의 부인 박씨는 1898년 둘째 아

들 량(樑)3)을 낳았으며 최동이 6세가 되던

1902년에 세상을 떠났다 상처한 그의 부친은

관직을 내놓고 순천에서 생활하다가 최동이 8

세가 되던 1904년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미 실각

하여 일본에 망명중인 박영효를 만나러 일본

으로 떠나게 된다 일본으로 건너간 최동 일가

는 임시로 동경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얼

마 후 부친은 겨우 10세가 된 장남 최동을 일

본에 혼자 남겨두고 차남 최량만을 데리고 미

국으로 떠난다 부두에서 생이별을 하는데 혼

자 남겨지는 최동이 도무지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 부친이 단장으로 때려 울게 했다는 일화

가 전한다 혼자 일본에 남은 10세의 최동은

부친의 친구였던 김성규가 돌보아주어 카톨릭

계 학교인 효성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19

05-1914년)하였다 학업 성적은 좋았으나 일본

인 급우들이 조선인이라고 놀리고 또 최동의

얼굴이 얽었다고 놀릴 때마다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품행 평가는 좋지 않았다고 한다 여름

방학에는 혼자 목포에 가서 부친의 친구(김성

규) 댁에 머물며 그 집 형제들(익진 철진)과

어울려 지내기도 했다 4)

한편 일본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최동은

1915년 상해를 거쳐 부친이 있는 미국으로 건

너갔다 당시 그의 부친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보좌하여 대한인 국민회

(大韓人 國民會)의 총회장과 신한민보(新韓民

報)의 주필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재혼을 하여

차남 량 이외에 다시 이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런 가정에 최동이 갑자기 들어오자

피차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최동은 공립고등학교에 등록하여 영어를 배운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

게 된다 그곳에서 수학 중 최동은 마침 안식

년을 맞아 미국에 와 있던 세브란스의학교의

에비슨 교장과 외과교수 러들로가 샌프란시스

코의 한인교회에서 한 의료를 통한 한국내의

선교사업에 관한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다 최

동은 그들이 한국청년을 의사로 양성하기 위

해 의학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지원자가 적어

걱정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이에

에비슨 교장을 찾아가 자신이 귀국하여 의학

교육을 받고자 한다는 결심을 말하자 에비슨

은 즉석에서 입학을 허락하였다 1917년 귀국

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최동은

에비슨 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학업에 열중

2) 최동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최동의 아들 최선학이 쓴 미간행원고 일제하의 임상검사실 의무와 최동 교

수의 동정 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3) 최동의 부친은 아들 형제들로 큰집을 지을 생각이었는지 아들들의 이름을 棟 樑 柱 檀 등으로 지었다

4) 최동이 성인이 되어 사진관에서 이들 형제와 따로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과는 아주 절친

한 사이였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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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미국수학 중 익힌 능통한 영어실력으로

선교사들의 영어강의를 통역하기도 하였다 이

처럼 학업에 열중하던 최동은 1919년 삼일운

동에 참여하다 검거되어 징역 7개월 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기

도 했다

1921년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최동은 모교에서 해부학 조교로 재직했는데

그 때 수술을 받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해 있던 배화여학교 학생에게 마음이 끌렸다

당시 배화여학교의 사감으로 있던 차미리사

여사(덕성여대의 설립자)가 중매를 해 이 여학

생과 1922년 9월 1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에는 전남 벌교에서 잠시 개업을 하기도 하

고 개성의 남성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다

시 학교로 돌아온 최동은 1923년 중국 북경 협

화(協和)의과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1

년간 기생충학을 연구하고 귀국하여 1925년부

터 기생충학 강의를 담당하면서 내과의 파운

드 교수가 담당하던 임상병리검사실의 책임도

맡게 된다 이 무렵 그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

된 제6회 극동열대의학회에 참석하여 조선인

의 잠복성 적리 및 야트린 치료 성적에 대하

여 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5)

북경 협화의과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최동은

1926년 6월 에비슨 교장의 모교인 캐나다의 토

론토 대학으로 다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최동은 2년간 병리학을 연구하였는데 클로츠

교수의 지도 하에 소장의 상피암종에 대한 연

구를 하여6) 醫理學士 B Sc Med 의 학위를

받고 1928년 3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 그

는 1930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조교수로 임

명되어 병리학 교실에서 윤일선(尹日善)과 함

께 일하게 된다 윤일선 교수는 주로 실험병리

학 분야의 연구를 하고 최동은 병원에서 실제

로 필요한 외과병리학과 진단병리학 쪽의 일

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동은 교수로 임명된

2년 후인 1932년에 동 대학 재단법인 이사로

피선되었다

한편 1930년대에는 아메바성 간농양의 치료

법으로 천자법이 도입되는데 세브란스의 외과

교수 러들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선

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러들로가 치료하

던 환자 중 한 사람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여

러들로가 죽은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외과 강사로 있던

강영길이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 측에서 환자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은 마

무리가 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세브란스에

도 법의학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최동은 또다시 일본 유학길에 올

라 1933년 3월부터7) 1935년 4월까지8) 일본 동

북제국대학에서 법의학 공부를 하고 기아사(飢

餓死)에 관한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

였다 9) 이로써 최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

학자가 되었다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에는 임

상병리와 법의학 병리학 기생충학 등의 강

의를 담당하였다 1941년 제2대 오긍선 교장

5) 최동 제6차 극동열대병의학회에 대하여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6 6 15-21
6) Paul D Choy (崔棟) Carcinoma of Small Intestine The Journal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35-37

3 1-30
7)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 1933 19 23
8)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 1935 24 54 최동이 후일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서는 자신의 유학시기를 1934년

에서 1936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착오로 보인다

9) 신동환 한국 최초의 외과병리 및 임상병리학자 최동 박사 연세의사학 1998 2(1) 22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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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퇴하자 세브란스 이사회에서는 그 후임

으로 최동을 선출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

서 최동이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문

제로 삼아 교장인준을 거부했다 이에 이영준

이 재선거에서 선출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브란스의전의 교장을 맡았다

해방이 되자 최동은 세브란스의전의 제4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혼란하였던 학교와 병원의

체제를 정돈하여 세브란스 의전을 의과대학으

로 승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미군

정기에 보건후생부 고문 고등교육심의위원

의학교육심의위원 등의 직책을 수행하기도 하

였다

1953년에는 재단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1973년까지 봉직하였다 동은학원은

전남 강진의 부호인 동은 김충식(金忠植)이 세

브란스 의과대학을 돕기 위해 기부한 92만 평

의 토지를 바탕으로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동

은학원은 사실 김충식과 최동의 개인적인 친

분으로 설립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1940년대 초에 김충식이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최동은 청진기와 트리아농 앰

플을 들고 강진까지 왕진을 갔다 최동은 순천

군수를 지낸 그의 부친 때부터 김충식의 집안

과 교분이 있었기에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었다 최동의 치료 덕분에 생명을 건진 김충식

은 이를 계기로 최동과 더욱 가깝게 되었다

해방 후 학장으로 취임한 최동은 학교의 재정

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동안 외국 선

교부의 재정 지원으로 학교를 꾸려왔지만 이

제는 자립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최동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여 그와 친분

관계가 있던 김충식이 거액의 재산을 세브란

스에 기부하였던 것이다 학교를 퇴임하고 동

은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동은 동은학원

을 통해 세브란스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려고 했으나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해 동은

학원의 재산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최동

은 이를 되찾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하였으

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 재단의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최동은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1973년 3월 동은학원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같

은 해 7월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최동의 학문적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뉜다 해방 이전에 최동은 주로 의학 연구에

매진했고 해방 이후에는 세브란스 학장과 동

은학원 이사장 등 각종 행정적인 직무를 맡는

한편 조선 상고사 연구에 몰두하여 1966년 일

천삼백여 쪽에 달하는 대저 조선상고민족사

를 상재하였다 그는 이 저술에 대한 공적으로

1968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사실 역사에 대한 최동의 관심은

뿌리가 깊은 것이었다 그는 이미 1932년 일본

에서 자비로 간행한 소책자 朝鮮問題를 통하

여 본 滿蒙문제 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동아

시아의 현안 문제였던 만주와 몽고 문제에 대

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고 1945년에는 한

국기독교선교회의 신배경 이란 글을 저술하기

도 했다 또 최동은 1947년 의사학자 김두종을

비롯하여 의료계 원로들과 함께 대한의사학회

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그

는 해방 후 김두종이 발행인으로 있던 종합의

학 잡지인 조선의보 에 1886년 알렌이 작성

한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를 번역해 싣기도

하였다 11) 이제 최동의 학문세계를 살펴보자

11) 알렌 (최동 역) 조선왕실병원 제일년도 보고 조선의보 1947 1(7 8)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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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과 현실인식

1) 의학

의학 방면에 대한 최동 선생의 업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기생충학과 법의 병리학

이 그것이다 생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생은

법의학과 병리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기

생충학을 연구했으며 그에 대한 몇 편의 연구

논문도 발표하였다 북경 협화대학에서 기생

충학을 공부한 후 귀국한 최동은 임상병리검

사실도 맡았다 그는 1925년에서 약 일년 간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

으로 시행한 대변검사의 결과와 1925년 여름

휴가 동안 지방을 다니며 시행한 대변검사 결

과를 모아 그 중 장내 원충을 비롯한 각종 기

생충의 감염 현황을 조선의학회지에 발표하였

다 12) 또 그는 1930년 한국인 의학자들이 모여

발간한 조선의보 창간호에서 당시 조선의

기생충 질환 감염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개괄

하여 설명하고 있다 13) 그는 이 글에서 특히

말라리아에 대해 흥미로운 고찰을 하고 있다

그는 말라리아가 당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

게 우려해야할 질병으로 생각하였다 그에 따

르면 말라리아는 당시 해안 지역에서 산간 지

역에 이르기까지 전 조선에 만연하고 있는 질

병이었다 조선에 있는 말라리아는 대부분 병

증이 가벼운 삼일열이며 일부 지역에서 사일

열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일부 선교의사 가운

데는 치명적인 악성말라리아의 존재를 주장하

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 존재가 확인되지는 않

았다 특히 그는 말라리아가 모기에 의해 매

개가 되며 모기는 물이 고여 있는 곳 즉 주

로 논에서 생겨나므로 논농사를 계속하는 한

말라리아를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

다 따라서 그는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서는

논농사를 점차 폐지하고 밭농사로 대치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14) 그리고

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장내기생충에 감

염된 조선인의 비율은 83퍼센트에 이르며 특히

10세 이하 소아의 회충 감염률은 95퍼센트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를 두고 최동은 조선은

寄生蟲의 樂天地(Paradise for Parasite) 15)라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최동은 또한 약

27퍼센트의 감염율을 보이며 체내에서 피를 빨

아먹는 십이지장충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는

영양이 부족한 조선인의 장내에 가공할 이 흡

혈충이 네 사람에 한 명꼴로 7-8마리씩 기생하

니 각 기생충이 하루에 피를 한 방울씩만 빨아

먹는다고 할지라도 전 조선인구가 고혈을 절

취당함이 실로 막대할 것이다 16)라며 십이지장

충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십이지장충 감염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본 병원

에 심히 인자하여 별명이 천사인 서양인 노간

호부가 있다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실

하지 않으면 그는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대

변검사를 하여 십이지장충의 기생유무를 탐문

한 다음 불성실한 죄의 장본인이 되는 십이지

장충을 구충제로 처벌한다고 한다 이제부터

12) 崔棟 朝鮮人腸內原蟲及內臟蟲檢査成績ニ就テ 朝鮮醫學會雜誌 1926 16 686-695

13) 최동 조선의 기생충 조선의보 1930 1(1) 30-32

14) 최동 앞의 글 p 31

15) 최동 앞의 글 p 32

16) 최동 앞의 글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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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합리화는 기생충을 쫓아내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슬로건을 만들고 싶다 17)

다음으로 병리학과 법의학에 관한 업적을

살펴보자 최동은 일본으로 법의학을 공부하

러 떠나기 이전까지는 병리학 교실에서 일했

다 병리학 교실에서는 1929년 겨울부터 한국

인의 종양을 발생 장기와 조직학적 유형에 따

라 그 발생 빈도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 일

을 위해 종양등록서식 을 만들어 세브란스

병원 내의 각 진료부서와 지방의 선교병원에

배부하였다 그리고 보내준 서식에 요청한 사

항을 기재한 다음 이와 함께 진단을 원하는

종양의 표본을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보내진

종양에 대한 진단은 실질적으로 최동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는 이 사업이 시작되고

약 3년이 지난 1933년 일종의 중간보고 성격

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18) 이것은 오늘날 이

루어지고 있는 종양등록사업에 비견할 만한

것이다 19) 총 740례가 분석되었는데 이 중 505

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얻은 것이었고 나머

지는 평양과 순천 목포 등 전국에 흩어져 있

는 12개의 선교병원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물

론 전체가 760례에 불과하고 의뢰병원이 세브

란스 병원과 선교 병원에 한정되며 현대적 종

양분류법의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눈에

띠지만 식민치하의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이

루어낸 우리나라 종양등록사업 및 분석의 효

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

이후 다시 일본에 유학해 법의학을 공부한

최동은 1935년부터 세브란스 법의학교실의 교

수로 부임한다 21) 최동이 일본에 유학을 가기

이전에는 병리학교실 소속이었고 법의학교실

에는 따로 전임교수가 없었으며 경성의학전문

학교의 법의학 교수였던 일본인 武藤忠次가

강사로 출강하여 학생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

였다 그런 의미에서 세브란스 법의학교실의

실질적인 창설 시기는 최동이 법의학교실의

교수로 부임한 1935년이 될 것이다 22) 최동의

법의학 연구는 그의 의학적 관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조선민족의 기원에 대한 최

동의 역사적 관심과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만몽문제(滿蒙問題)와 현실인식

최동은 1932년 조선문제를 통해서 보는 만

몽문제 (1932년 5월 탈고 9월 발간)를 자비로

출판하였다 23) 그런데 의사인 최동이 스스로

17) 최동 앞의 글 p 31
18) Paul D Choy The Result of 740 Sections Diagnosed The Journal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33

1(1) 45-56

19) 신동환 한국 최초의 외과병리 및 임상병리학자 최동 박사 연세의사학 1998 2(1) 227-230

20) 신동환 앞의 글 p 230
21) 1936년 이후 1940년대까지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일람에는 최동은 변동없이 법의학교실의 교수로 기

재되어 있다

22) 최동이 쓴 자필이력서에는 일본 동북대학에서 유학한 기간을 1934년에서 1936년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

런데 1935년에 발표한 조선인의 혈형 이라는 논문에 최동은 이미 법의학교실 소속으로 나온다 1934년
까지의 세브란스 일람에는 최동이 병리학 교실 소속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 1935년부터 법의학교

실 소속이 된 듯하다

23) 최동의 아들인 최선학에 따르면 일본의 어떤 월간잡지에 연재한 것을 책으로 묶어 펴낸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무슨 잡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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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백서 24)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동은 만몽문제 권두언에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저술 배경에 대해

서 설명하고 있다 25)

저술 당시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대략

1922년 전후 경성에서 최동은 한 러시아 나사

(羅紗) 상인과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자신은 타타르족이며 조선인과 같은 종족

이라는 주장을 듣게 된다 또 그가 토론토에서

유학할 때 헝가리 청년과 사귄 적이 있는데

그를 통해 미국 이민법에 헝가리 인을 완전한

몽고인으로 취급하여 다른 유럽인과 차별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헝가리 어가 동양식

문법이며 단어도 조선어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는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된다 최동에 의하면

이 두 일화가 그로 하여금 타타르계 몽고인

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취미를 갖게 하였고

나아가 그 장래에 대해서도 일종의 호기심을

유발하였다고 한다 또한 몽고에서 오랜 기간

의술을 개업하고 있던 친구를 통해서 몽고인

의 신체적·정서적 특징 및 정치적 상황에 대

한 체험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하나의 원

인(遠因)이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최동은 타타르계 몽고인 26)의 과거와 현

재 그리고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틈틈이 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저서의 집필을 위해 최동은 직접 만주지

역을 답사하였다 최동은 1932년 봄 만주에 직

접 가서 조선농민의 생활 상태를 보고 그들과

직접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대안도 생각하였다 그는 조선농민 외에

도 관동군사령부의 요인에게도 사정을 듣고 총

독부 출장소 대관(大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

다고 하며

민간 거류민회 이사와 유지에게도 그들의 과

거와 현재를 질문하고 장래에 대한 의견도 주

의 깊게 듣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정보는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 소

작농민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와 그들의 심

경과 생활상태를 보고 느낀 바였다 27)

최동은 만몽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일

선 만 몽 및 한인을 융합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각 민족의 조상이

같은 계통이며 서로 혈연이 가까우므로 각

민족간 융합은 쉽게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

았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이 원

래 하나의 종족에서 유래했다는 증거로 최동

은 만주족 몽고족 서장의 주민 대부분 남

러시아 타타르 족 구라파까지 침입한 터키

및 일본 조선족 등은 그 언어 계통이 동일

하고 문법 및 단어의 유사성에 적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28) 또 픗습도 유사한 점이 많

고 과거 종교관념(일종의 다신교인 샤머니즘)

도 비슷한 점 등을 생각하면 그들이 먼 과거

에 혈연적 관계가 엄연히 존재한 사실을 상상

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29) 요컨대 타타

24) 崔棟 朝鮮上古民族史 인간사 1966 6
26) 최동에 의하면 타타르계 몽고인 이란 고래로 漢族이 東夷 北狄이라고 夷狄視 한 諸族이 과거에 그들

과 길항 관계에 있던 한족과 다른 일대 종족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편의상 그들을 총괄하여 임시로 부른

명칭이다 최동은 이를 황색인종인 한족 및 안남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만몽문제 p 16)

27) 최동 만몽문제 p 77
28) 언어에 대해서는 40년 간 동경에 주재하고 있던 핀란드 대사 람스테트의 연구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

다(조선상고민족사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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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계 몽고종족의 조상은 송화강·아무르강 주

위에서 발생하여 그 땅을 요람지대로 하여 발

달하였으며 넓은 만몽지역뿐 아니라 만몽 이

외의 땅에서도 국가를 형성하여 영고성쇠를

반복한 사실과 그들이 인접한 한족과는 옛날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투쟁을 계속해온 사

실을 들어 만몽은 한인의 만몽이 아니라 타타

르계 몽고인의 본거지인 사실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0) 만몽 지

역은 지리적·역사적으로도 한인(漢人)들의 영

토가 아니었으며 몽고종족 즉 타타르계 민족

의 본거지이자 한인들에 대한 몽고계 민족들

의 오랜 세월에 걸친 투쟁지였다 한족(漢族)

국가가 융성하면 만몽의 일부는 그들의 점령

으로 돌아갔지만 일단 몽고종족이 발흥하면

한족들은 이 지역뿐 아니라 그들의 본토도 잃

었다 최동은 만몽에 대한 이러한 인종적 지

리적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만몽지역에서

다섯 민족을 단결 융합시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신문화 건설의 이상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문화는 코뮤니즘과 아메리카니즘

의 제도를 충분히 참작한 새로운 동양문화이

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만몽문제에서 정치 경제 사상 등 제 문

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민족 문제로 파악

하였던 것이다 31) 최동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의 국제정치나 사회적 문제를 생물학적 인종

의 문제로 환원시켜 보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다인종국가

의 경우 거의 모든 사회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든 인종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

실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시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거주

하는 다양한 민족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무

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본 최동의 견해는 지극

히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

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구도는 결국 한족 대 비한족인 타

타르계 몽고족의 양대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 동안은 한

족의 세력이 워낙 컸으므로 동북아시아의 여

러 민족들이 각자 흩어져 있어서는 과거와 같

이 주도권을 한족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본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동은 한족보다는

오히려 일본에 가까움을 느꼈고(과거 한반도에

서 건너간 도래인들이 일본민족의 주류를 이

루었다는 점에서) 따라서 일본이 만주지역을

점령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일본이 이 일을 주도

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최동은 만몽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민족들이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으나 이들 민족들이 어떤 형태의 국

가 형태를 이루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이

지역의 국가 형태가 각 민족국가들 간의 느슨

한 연합체인지 아니면 당시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제국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우산

아래 여러 민족들을 모으는 것인지에 대해 최

동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최동은 자신이 이 책을 저술한 진짜 이유는

만몽문제를 통해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조선문제의

29) 최동 만몽문제 p 16

30) 최동 만몽문제 p 24
31) 최동 만몽문제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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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만몽문제이며 동시에 만몽문제의 근저

에 조선문제가 있으므로 이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32) 즉 조선의 문제는 만몽문제

의 해결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만몽문제 또한

조선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다 최동은 이 책을

출판한 후 일본으로 법의학을 공부하러 건너

간 차에 일본의 유력인사들에게 조선민족해

방 을 대국적 견지에서 역설했다고 말하고 있

다 33) 그런데 만몽문제 에서 말하는 조선 문

제의 핵심이 조선 민족의 해방이나 조선의 독

립은 아닌 듯 하다 그가 이 책에서 일차적으

로 생각하는 조선 문제의 핵심은 당시 만주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의 문제였다 조선인

들의 만주이민은 조선후기부터 시작되어 최동

이 만주를 방문한 1930년대에는 이미 그 수가

백만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

은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으로 소출의 대부분

을 착취당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힘들

게 황무지를 개간해 옥토로 바꾸어놓아도 토

지소유권이 없는 조선인들은 이를 중국인들에

게 빼앗기고 심지어는 처자까지 빼앗기는 일

도 빈번했다 34) 또 만주의 군벌이나 마적들에

게 재산을 약탈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

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것은 이전의 무법 상태를 개선하고 법

에 의한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생

각되었다 그러나 드넓은 만주를 일본이 홀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생활상태를 개선시

키고 이들이 만주에 제대로 정착하게 도와줌

으로써 일본의 만주 지배도 용이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 최동의 생각이었다 이를 위

해서는 만주의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정책도

조선에서의 정책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었다

조선에서처럼 통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만

주에서는 좀 더 많은 자유와 자율권을 허용해

야만 조선인들의 생활도 나아지고 일본의 만

주 경영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최동은 생각

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최동은 두 민족

의 문화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그 근원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

실은 역사에서 분명하고 언어 풍속 및 고고학

적으로 명징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조선인

과 일본인의 대다수는 동일 계통의 조선(祖先)

민족에서 분기하였는데 이는 일본 고대민족

에 대한 고고학적 관찰 일본과 조선 고대 신

화의 유사성으로 충분히 논증된다고 보았다

혈연이 상통하는 조선과 일본 민족은 고대에

서로 합심하여 이민족인 아이누 및 남방 도래

왜인을 위압하였다고 한다 35) 그러나 이후 각

자의 영토에서 소통이 없이 지내고 왜구에 의

한 피해와 임진왜란 한일합방 등의 역사적 사

건을 거치면서 두 민족이 서로 반목하게 되었

으나 양 민족의 장래를 볼 때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위해 함

께 노력해야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최동은 당시 만몽에서 일본의 터전은 남만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시설이며 앞으

로도 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농민의 토착에 의한 농업적 기반

32) 최동 만몽문제 p 10

33) 최동 조선상고민족사 p 6

34) 최동 만몽문제 p 77
35) 최동 만몽문제 p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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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통치기반이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몽문제의 타개

는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또 유효하게 최

대 범위로 농민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36) 이를 위해 그는 조선과 일본

의 농민을 이 지역에 계획적으로 이주시킬 필

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온난한 섬나라

기후에 익숙한 일본인의 만몽 이민은 남만주

지역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풍이 몸을

찌르는 북만주의 대평야를 개척하는 데는 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인은 과거

30년간 20만이 안 되는 농업이민만이 있었던

반면 조선인 농업이민은 당국의 도움 없이도

같은 기간 100만에 이른 것이었다 따라서 그

는 일본인들은 봉천 이남의 비교적 따뜻한 관

동주를 본거지로 하여 점차 북방으로 뻗어나

가게 하고 조선인은 북만주 지방을 개척하여

남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

안했다 37) 최동은 조선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만몽이민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농민의 만몽이민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조선인이 민족으로서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근거를 얻고 일본인과 대등하

게 만몽을 논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인을 소작농이 아니라 자

작농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8)

그리고 국가는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영리적

이민회사나 정부의 임시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고 모범만몽이주농민십개년계획 을 실현하

기 위한 지도기관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39)

결국 조선문제에 대한 최동의 견해는 다음

의 말에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민족

주의의 구심적 국책을 확립하여 그 궤도 내에

서 조선민족의 원심적 해방발전에 경제적 도

움을 주는 일은 제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의 안녕질서

를 확립하는 근본적인 일이다 40) 그가 여기서

말하는 대민족주의란 타타르계 몽고족을 의미

하는 것으로 그 틀 안에서 조선민족이 만주지

방에서 자리를 잡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것이 현 단계 만몽문제를 해결하는 지

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3) 한국고대사 연구

최동은 1966년 천삼백여 쪽에 달하는 대저

조선상고민족사 를 상재하였다 그는 이 책

의 권두언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시작한 동기

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최동은 1932년에

앞서 논의한 조선문제를 통하여 보는 만몽문

제 라는 책을 자비로 출판하였다 최동에 따

르면 이 책을 저술한 진의는 당시 일본의 중요

한 국가적 관심사였던 만몽문제를 빙자하여

조선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책

을 출판한 다음해 법의학 공부를 위해 일본으

로 건너가는데 일본에서 민과 관의 인사들에

게 조선민족 해방의 필요성을 대국적 견지에

서 역설한바 있다고 한다 그는 만주 몽고

조선의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중에 이 문제를

36) 최동 만몽문제 p 60

37) 최동 만몽문제 p 66

38) 최동 만몽문제 p 66-68

39) 최동 만몽문제 p 72

40) 최동 만몽문제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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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에 얽혀있는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선상고민족사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상고민족사에 대한 연구는

30년을 경과하여 방대한 저서의 형태로 세상

에 빛을 보게 된 것이었다 최동은 한국동란

중 그동안 모은 자료와 원고를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은 후 피난을 갔는데 다행히 그것이 소

실되지 않아 후일 책으로 출판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최동의 저서 제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의 책 제목은 조선상

고사 가 아니라 조선상고민족사 이다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한 이유를 최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필자는 역사가가

아니다 한 의학도로서 과거 병리학과 법의학

을 전공한 교육가이다 과거 장기간에 걸쳐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경주한 까닭은 역사학 자

체에 대한 취미에서가 아니라 실은 조선민족

자체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41) 즉

최동은 의학도로서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생

물학적 실체인 민족에 일차적 관심을 둔 것이

었다 그리고 조선상고민족사를 연구한 소감

을 그는 과거 세계사 중에서 고립하여 매몰된

인류학적 보물을 발견한 그 감격과 그 경이 라

고 말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만몽의 문제는

단순히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민족의 문

제이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

국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그렇게 볼 때 만몽

문제에 대한 최동의 인식은 그의 상고사 연구

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짧은 글에서 최동의 방대한 고대사 연구

내용을 제대로 다루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

구나 그 작업은 고대사에 문외한인 필자들 능

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최동의

고대사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평가 작

업이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는 몇 가지 사항들

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최동은 조선민족의 기원을 고대바빌론

문명을 건설한 고아시아인에게서 찾는다 그

는 세계최고문명인 고대아시아의 소위 바빌

로니아 문명의 잔해와 그 단편을 조선고대사

연구 중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조선고대사 연구는 조선민족사상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또 세계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계에도 多大한 공헌이 있을 것 으

로 확신하였다 42) 가장 오래된 인류의 문명은

바빌론 문명인데 이집트 문명은 바빌론 문명

에서 나왔고 희랍 문명은 이집트 문명에서 나

왔으니 결국 인류의 이 세 문명을 낳은 것은

바빌론 문명을 만든 고대 아시아인이다 이들

종족의 한 주류는 서북의 이집트로 가서 희랍

문명을 비롯한 서구의 문명을 낳았다 그런데

최동에 따르면 조선민족의 태고문화는 바빌

론 문화의 東遷문화였다 따라서 희랍문명

이전에 소멸된 동방문화를 그 종교 사상 예

술 등의 방면에서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고대조선민족사를 연구 하는 것이다 43) 최

동에 따르면 이들 고아시아족의 일부가 시베

리아 남단을 동쪽으로 횡단하여 북만주의 송

화강 연안 평야에 정착하였으며 이들은 하얼

빈 지역 근처에서 번성하였다 44) 이들이 이 지

41) 최동 조선상고민족사 p 7-8

42) 최동 조선상고민족사 p 10

43) 최동 조선상고민족사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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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정착한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한족의 조

상인 황제가 동이족의 수장인 치우를 격퇴한

것이 기원전 2 600년경이므로 이들이 이 곳에

자리 잡은 것은 기원전 3 000년경으로 보았다

이들 알타이족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 이

동을 하는데 그 중 한 갈래는 동쪽으로 이동하

여 만주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이 되고 다른 한

갈래는 서쪽으로 이동해 흉노족이 되었고 마

지막 한 갈래가 남쪽으로 이동해 한반도로 들

어오는 동이족이 된다

최동이 중근동에서 기원한 이들 고아시아족

(히타이트 족과 아카드 족)45)을 조선족의 기원

으로 보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다 1) 이들

은 모두 고도로 발달한 농경문명을 이루었다

2) 일신교적 종교에 다신교가 가미된 형태의

종교생활을 한다 3) 양자 모두에게 고산 숭배

신앙이 있다 4) 고아시아 족은 삼위의 신을

숭배하는 삼신신앙과 만물을 다섯 요소로 파

악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동이족

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다 5) 새의 깃털을

머리장식으로 하는 것이 바빌로니아와 히타이

트에서 보이는데 이는 신라의 금관이나 고구

려인들의 고분벽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항이다 6) 철기의 사용 히타이트 족은 세

계에서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한 민족이다 마

찬가지로 한반도에 철기 사용은 같은 시기 중

국에 비해 더욱 널리 사용되었다 7) 히타이트

어에서 주신을 숫데 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

리말에서는 신성한 장소인 소도(蘇塗)로 음차

되었다

최동의 이러한 추론 가운데는 납득하기 어

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예컨대 히타이트 족이

나 아카드 족을 조선민족의 조상으로 볼 때 우

선 언어학적으로 히타이트 어는 현재 서구어

가 속한 인구어족(印歐語族)에 속하고 아카드

어는 셈어족에 속하는데 이는 최동이 한국어

가 속했다고 보는 알타이 어족과는 다른 계통

에 속하는 문제가 있다 또 철기 사용의 문제

도 현재 알려진 고고학적 사실과는 다른 측면

이 있다 그 이외에 그가 언급하는 사항은 다

분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고조선족과

고아시아족의 문화의 특질만이라고 보기 어려

운 점이 많다

물론 현재까지 축적된 고대사의 학문적 성

과에 비추어볼 때 약 40년 전에 저술된 최동의

상고민족사 에는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동은 이 저서에서 당대까지

이루어진 선학들의 고대사 연구 성과들을 나

름대로 소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 부분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여기서는 최동

이 이러한 방대한 연구에 착수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고 그 업적의 일단을 일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할 것이다

3 결 어

이상에서 해산 최동의 생애와 학문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

동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수학 과정을 거쳤

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등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학 경력과 함께 선생은 늘 남들이 하

지 않는 의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으며 그

런 개척 정신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한국 최

44) 최동 조선상고민족사 p 54

45) 최동은 히타이트 족과 아카드 족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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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의학자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은 의학뿐 아니라 고대사 영역에

서도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 업

적을 남겼다 이처럼 방대한 선생의 학문 세계

를 이 한 편의 글 속에 모두 담기는 어려울 것

이다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후일로

미루고 필자들은 이 글이 그러한 연구의 출발

점이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색인어∶ 최동 기생충학자 병리학자 법의학자

만몽문제 조선상고민족사

= ABSTRACT =

Paul D Choy A Lif e f or Learning

LEE Gyu- Sik* YANG Jeong- Pil** YEO In- Sok**†

Paul D Choy was born on February 26th 1896 He spent his childhood in Japan and America and

he returned to Korea when he turned twenty one years old He graduated from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in 1921 After graduating the college he went to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to

study parasitology He came back to Korea after one year as the first parasitologist in Korea On

returning he took the charge of the clinical laboratory of Severance Hospital Before long he made

another journey for study to Canada He spent two years in Toronto University studying pathology

After studying pathology he challenged a new field of medicine It was medical jurisprudence He

stayed two years in Japan in order to earn his doctorate in medical jurisprudence in Tohoku Imperial

College This time he returned as the first specialist in medical jurisprudence in Korea His field of

study was not confined to medical field He had deep interest in current situation in Manchuria and

Mongol and wrote a book on this matter His interest also extended to the history of ancient Korean

people He made extensive studies on this subject which resulted in publishing a huge work on the

origin of Korean people and its ancient history He was a true pioneer of medicine in Korea and his

life was characterized by endless quest fo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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